
제49회 임시국무회의
- 2023. 11. 22(수) 08:00, 정부서울청사 -

지금부터 제49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어젯밤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이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직접적인 도발입니다.

아울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9.19 군사합의」준수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 직후,
긴급 NSC 상임위원회를 대통령 주관으로 개최하여

현 상황을 점검, 평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더 이상 「9.19 군사합의」에 따라

우리 군의 접경 지역 정보감시활동에 대한 제약을
감내하는 것은

우리 대비 태세를 크게 저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이에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긴급 NSC 상임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남북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의 일부를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는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입니다.
또한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입니다. 

그간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인해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대한 식별은 물론

이를 대비한 우리 군의 훈련이 제한됨으로써,
북한의 기습 공격 위험에 노출되는 등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취약해졌습니다.

「9.19 군사합의」의 일부 효력정지를 통해

과거 시행하던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이 즉각 재개됨으로써
우리 군의 대북 위협 표적 식별 능력과 대응태세가

크게 강화될 것입니다.

북한은 하루빨리 도발을 멈추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와주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